
제목: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결과

□ 경제부총리, 한국은행 총재, 금융위원장, 금융감독원장은

9.30일 올해 두 번째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최근경제·금융상황,

대내외 리스크요인, 가계부채 현황 및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하고

다음 4가지 사항에 대해 의견을 같이함

① 경제·금융상황과 관련하여서는

-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서도 글로벌 경제와 우리 경제의

기조적 회복흐름은 견지될 것으로 전망

- 경기회복과 함께 금융불균형 완화를 위해서 거시·재정·금융

정책을 조화롭게 운용(policy mix)해 나가기로 함

- 위기대응을 위한 한시적 조치의 연착륙과 방역과 민생이

함께하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이행 필요성에 공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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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대내외 리스크와 관련해서는

- 대외적으로는 최근 공급병목 해소 지연 가능성, 美 테이퍼링,

중국 부동산 부실 등 글로벌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는 만큼

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함

- 대내적으로는 부동산 및 가계부채 등 유동성과 연계된 현안이

리스크 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

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

- 이러한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대응 및 컨틴전시 플랜의

보완을 위해 차관급 거시경제금융회의 등 관계기관 간 협력

체계를 더 긴밀히 가동해 나가기로 함

③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

- 빠른 증가속도가 실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위험이

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함께 함

-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금년 6%대 증가율을 목표로

상환능력 내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,

내년에도 이러한 기조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함

- 이 과정에서 대출이 꼭 필요한 수요자에 대한 보호에 대해서도

함께 고민하여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10월 중 발표하기로 함

④ 거시경제의 전환기적 상황에서

경제·금융상황에 대한 인식 공유와 정책 조율을 위하여

4자회동을 공식·비공식적으로 보다 자주 가지기로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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